
동부그룹, 재무구조 개선 “막바지”
김준기 회장 연내 2000억원 투입 … 동부하이텍 유화공장 매각 추진도

동부그룹은 채권단과 맺은 자구계획 약정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연말까지 약속한 9000억원의 재원마련을 마

무리할 방침이다.

동부그룹은 12월14일 “김준기 회장이 약속한 사재 출연액 가운데 나머지 2000억원이 연내 출연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는 채권단과 맺은 약정에 따라 연말까지 9000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부동산 매각과 김준기

회장의 1차 출연(1500억원), 12월23일로 예정된 기존 보유주식 매각방식의 일반 공모 등을 통해 총 7023억원을

확보하게 된다.

나머지 2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김준기 회장의 연내 추가 출연이 추진되고 동부하이텍이 보유했던

석유화학 공장 매각협상 등이 진행되고 있다.

김준기 회장은 동부하이텍이 100% 지분을 가진 동부메탈을 산업은행에 매각하는 협상이 가격문제로 성사되

지 못하자 11월 3500억원의 사재를 출연해 동부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해 동부메탈 지분 50%를 인수하겠다는 방

침을 밝혔다.

1500억원은 동부인베스트먼트가 동부하이텍이 보유한 동부메탈 주식 900만주를 담보로 잡고 빌려주는 형식

으로 일단 투입됐다. 추후 차입계약을 매각계약으로 대체한다는 것이 동부그룹의 계획이다.

그러나 채권단과 증권가에서는 현재까지는 동부의 자구계획 이행이 외관상 순조롭기는 하지만 부동산 매각

시기 등에 따라 약정의 실질적 이행시점이 다소 유동적일 가능성도 있다며 관망하는 입장이다.

이에 동부그룹 관계자는 “김준기 회장이 지불할 주당 가격이나 출연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사내에서 다양한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며 “김준기 회장은 일반 공모가보다 비싼 값에 주식을 인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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